
              

뉴욕·워싱턴서 인턴 근무를？ 
- 세스나그룹, 미국기업에 인턴 소개- 

 

‘해외에서도 청년 인턴으로 일 할 수 있다.’ 

 

세스나 리쿠르팅 그룹(대표 김성민)은 국내 인턴 인력을 뉴욕, 뉴저지, 워싱턴, 캘리포니아 

등 미국 전역의 대형유통, 의류패션, 전기전자, IT(정보통신), 자동차, 전문직 등 한인기업과 

미국기업 등에 공급한다고 2일 밝혔다. 

 

경영·경제, 회계학, 법학, IT, 기계공학, 전자공학, 물류관리, 마케팅, 건축토목, 디자인, 의류

패션, 관광학 등의 전공분야에서 일정 수준이상의 영어능력을 갖춘 인재들이 대상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들을 채용해 경쟁력 강화와 효율적인 인력운영이 가능하다. 

인턴들의 근무기간은 1년 이며 , 최장 6개월 더 연장 가능하다. 현지면접,비자발급,적응교육, 

입국, 주거소개 절차 등 제반 절차는 세스나 인턴부문에서 일괄 처리한다. 

 

이번 인턴으로 미국에 오게 될 청년인재들은 J1비자로 입국하게 되며 근무기간이 만료되면 

귀국해야 한다. 그러나 근무기간 동안 우수인재로 판단되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미국내 

정식채용을 할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세스나그룹이 미국내 운영중인 5개 지점망과 한국본사와 합동으로 개발한 

서비스를 통해 복잡한 진행절차를 해결했다. 

한국의 인턴지원자와 미국내 한인기업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또한 한인 경제가 부흥되는 상

생의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인턴부문은 현재 한양대, 인하대, 한성대, 숙명여대 등 10여개 이상의 대학과 협의 중에 있

다.오는 4월경 1000여명의 지원자와 인터뷰를 진행한 후 선발된 인재를 빠르면 오는 8월경 

미국 전지역에 위치한 기업에 공급할 계획이다. 

 

김성민 대표는 “미국내 한인 기업은 경제난에 따른 인력감원 등의 조치로 과다한 업무로 인

한 근무 강도가 금융위기 이전의 두배 이상으로 증가했다”면서 “이번 대졸인턴을 활용한다

면 재미기업의 기업경영에 활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09년 3월 2일 (월) 파이낸셜뉴스 차석록기자 


